
비누·세제용 향료 국산화
서울향료 등 신규참여 … 컴팩트화로 수요는 감소

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각축장인 향료시장에 점차 국

내기업들도 신규참여 하는 등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비누·세제용 향료 수요가 세제의 컴팩트화와 더블어 바디샴푸 및 각종 클렌징

제품들의 다수 출시 등 비누 대체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

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 수요는 9 4년 2 1 8 0톤으로 9 3년 2 2 3 0톤에 비해 2 . 2 %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

타났다. 

또 9 1년에는 2 4 8 0톤, 92년은 2 3 5 0톤을 각각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. 

종류별로는 세제향이 9 4년 8 9 0톤으로 9 3년 8 5 0톤에 비해 4.7%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비누향

은 9 4년 1 2 9 0톤으로 9 3년 1 3 8 0대비 6.5% 마이너스 신장했으며 9 3년은 9 2년 1 5 3 0톤에 비해 9 . 8 %

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특히 비누향료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세탁기 보

급률 향상에 따른 비누 소비감소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

이된다. 

그동안 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시장은 스위스 향료 메이커

인 G I VAU DA N을 비롯해 일본의 하세가와 및 독일

B ay e r계열기업인 H & R, 미국의 IFF, 네덜란드의 Q u e s t

등 세계 유수의 향료 메이커들의 각축장으로 변모되면서

국내 기업들이 설자리를 잃은 상황이었다. 

그러나 이같은 시장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 가운데 태평양에서는 기초원료를 수입, 일부 조합향

을 자체 합성·생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와함께 한불화농도 원료를 수입, 조합향을 합성해 국내판매하고 있다. 

물론 지금까지는 주로 단순기술 위주의 액체 세제향료쪽에 국한돼 있었으나 최근들어서는 분말세제

는 물론 고급비누에도 사용되는 고급향료도 생산·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

또 9 3년부터는 서울향료와 킴엑스가 비누·세제향료 시장에 신규참여해 다국적기업들과 치열한 경쟁

을 벌이고 있는 등 국내기업들의 신규참여가 앞으로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. 

국내 비누·세제용 향료 주공급선으로는 L G화학 등에 대량 공급하고 있는 G I VAU DA N이 3 5 %의

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, 하세가와가 30%, H&R등 기타 다국적기업들이 3 0 %를 분할하고 나머지

5 %를 국내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한편, 비누향 수입가격은 현재 K g당 2 5∼3 0달러선이며 세제향료는 1 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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